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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qualitative research was conducted to clearly find and clinically understand 
dental hygienists’ work experience in order to lay the legal foundation for their work range and 
safe execution. Methods: From March 1 to April 30, 2019, seven study participants were selected 
and participated in-depth interview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ology was applied 
for intensive analysis. Results: They performed jobs that required no professionalism, such 
as dental assistance, except for scaling. Dental hygienists, nurses’ aids, and dental technicians 
performed the same jobs regardless of difficulty level and legal work range. Dental hygienists 
failed to accurately recognize their legal work range. Since there was the wide gap between 
their legal work range and actual work range, it was necessary to expand the work range in 
line with actual conditions. Conclusions: Given the results, it is necessary to conduct in-depth 
discussions within the dental circle to make dental hygienists’ work execution in line with 
reality by improving and discussing a legal system for job assignment and expansion of worker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form a plan for the many jobs dental hygienists executed in a clinical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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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구강질환에 관한 국민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환자 중심의 치과의료 서비스에 대

한 수요 증대와[1], 의료기관의 구조개혁과 첨단과학기술 적용으로 인력의 양적 증가와 질적 향상이 요구되
고 있다[2].

우리나라 치과위생사는 2018년 1월에 4,710명, 2019년 1월에는 4,510여명의 치과위생사가 배출되었다[3]. 
2017년 기준 치과위생사 면허 보유자는 75,883명이며[4], 2015년에 비해 2030년에는 치과위생사 예상 공급인
력이 144.0%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5], 2015년 기준 국가고시를 합격하고 면허를 취득한 치과위
생사의 45% 만이 임상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어 인력 부족현상이 여전히 발생되고 있다고 하였다[6]. 이는 출
산과 육아로 인한 미취업 상태나[6]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7], 같이 근무하고 있는 치과기
공사나 간호조무사와의 업무갈등, 열악한 근무 환경 및 불만스러운 임금 등으로 인해 다른 직종을 선택하거
나 이직을 경험하는 비율이 증가되고 있다고 하였다[6].

치과위생사는 구강보건인력으로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치석 등 침착물 제거,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제거, 불소도포 등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관리 등,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치과
처치, 치과진료협조, 경영관리를 지원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8,9]. 
이렇게 각 직무별 법적인 업무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상에서 수행되어지고 있는 업무는 구강보
건교육과 예방업무 보다는 진료협조업무에 편중되어 있고[10], 타 직종이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인 치석제
거를 시행하는 등[11] 구강보건인력 간 직무가 명확히 구분 되어 있지 않아, 치과위생사의 전문성 결여와 치
과 의료 서비스에 질적인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1].

양질의 치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과위생사 전문 인력의 효과적인 관리와 명확한 법적 규정을 
통한 적절한 인력배치와 역할 분담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직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12]. 또한 치과위생
사가 본연의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제 업무 적용을 통한 향상된 만족감과 직업의식은 전문성 인정, 이직, 
직업수명 연장 등 치과위생사의 역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수행된 임상치과위생사의 업무 실태를 조사한 선행연구는 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치과위생사
의 직무만족도와 이직[13-15], 수행업무[16]에 관하여 조사한 양적연구가 다수 있었으나, 임상현장에서 근무
하면서 직접적으로 겪는 느낌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임상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들을 대상으로, 실제 수행 업무에 대한 경험을 질적 연구를 
통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성찰 및 안전한 업무 범위 수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임상 업무에 대한 경험을 질적연구 방법 중 현상학적 방법[17]을 이용하여 본질적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 00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승인(1041485-201901-HR-001-43)을 받은 후 진행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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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swell[18]은 현상학적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은 연구되어야 할 현상에 대하여 반드시 경험한 자들
이어야 하며, 자신의 경험에 대해 주관적으로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치과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간호조무사, 치과기공사와 함께 일하면서 수행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현실적인 업무를 파악하고자, 연차에 따라 맡고 있는 업무가 다를 것으로 판단하여 1～3년 차, 
4～6년 차, 7년 차 이상 3개 그룹의 연구 대상자가 참여하였으며, 치과 현장 및 업무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점
을 고려하여 1년 이하의 임상 경력자는 제외 하였다.

질적 연구 과정은 연구대상자들의 수는 반드시 소규모여야만 하고, 임의 표본을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였으
며[18], 표집은 특정현상과 관련된 새로운 개념적 정보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즉 각 범주의 이론적 
포화(saturation)가 이루어 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하였다[19].

이에 연구 대상자 모집을 위해 대전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심층면담 시 녹음되는 것은 본 
연구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는 것을 설명한 후 이를 이해하고 연구에 자발적 참여를 동의한 자를 모집하여 최
종 1～3년 차 2명, 4～6년 차 2명, 7년 차 이상 3명으로 총 7명이 참여하였으며, 참여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
다.

2. 자료수집절차 및 분석
2019년 3월 1일 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실시하였고, 반 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으로 사전 질문지를 이

메일로 미리 배부한 후 참여자가 근무하고 있는 치과병·의원의 상담실,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1회당 약 40
～60분 동안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1차 면담 종료 후 녹음된 내용을 그대로 필사하고, 문서화 한 
후 분석된 내용을 근거하여 필요 시 2차 면담을 진행하였다. 2차 면담 후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하여 추가 질문
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녹음은 스마트폰의 보이스 레코더를 사용하여 녹음하였으며, 일하면서 최근 가
장 힘들었던 부분과 업무 범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질문을 시작하였다. 개방형 면담 
질문은 “선생님은 현재 근무기관에서 어떤 업무들을 하고 있나요?”, “현재 직접 수행하고 있는 예방진료 및 
구강보건교육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법적 업무 외에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
요.”,“간호조무사와 치과 기공사와 업무 분담을 어떻게 나누어 하고 있나요?”,“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어
느 범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등의 질문과 대화 내용 중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들을 추가
하였다.

녹음된 자료는 Giorgi[17]의 연구 도구를 참고하여 총 4단계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전체를 인식하
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연구자의 학문적 관점에서 현상에 대한 의미단위를 구분하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대상의 일상적 표현 용어를 변환하는 단계’, 네 번째 단계는 ‘모든 변형된 의미 단위의 구조를 통합하는 단계’
로 핵심 범주를 도출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Participants Age (yrs) Clinical career (yrs) Type of work place 
A 23 1 Dental clinic
B 24 2 Dental hospital
C 27 5 Dental clinic
D 28 6 Dental clinic
E 31 9 Dental clinic
F 32 10 Dental hospital
G 34 12 Dental cli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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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Luncoln과 Guba[20]의 질적 연구 시 4가지 평가 기준인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 사실적 가치를 기초로 하였으며, 면담 내용에 대하여 범주화된 자료를 질적 연구 경험 및 연구경험이 
있는 2인의 박사와 치위생학과 교수 2인에게 자문을 받았다.

연구결과

1.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의미 도출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의미를 분석한 결과 총 176개의 의미단어와 11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

으며, 최종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업무, 불명확한 업무 범위, 법적 업무 범위 인식 부족, 업무 범위 확대, 치
과위생사 역할 정립 개선 총 5개의 중심의미로 범주화 하였다.

2.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에 대한 의미 기술
1) 전문성이 부족한 업무
(1) 진료 보조 중심의 업무
현재 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스케일링, 진료보조 및 준비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였다.
“스케일링과 진료 준비나 정리하고 원장님 지시 하에 수행하는 진료 보조적인 것들을 하고 있어요.” (참여

자 B)
“진료 보조나 스케일링을 하고 있어요. 석션이나 뭐 원장님이 진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수술실에서 보조 

한다든지 이런 거요.” (참여자 C)
“환자 진료 내용에 따라 준비하거나 스케일링해요. 연차가 낮았을 때는 기구 정리, 재료 주문 이런 것도 했

었죠.” (참여자 E)

Table 2. Deduction meaning on work scope in dental healthcare hygienists
Final category Sub category
1. Lack of expertise work ·Medical assistant center work

·Preventive work not being performed
2. Unclear range of work ·Preventive work performed by non-specialists

·Undivided business scope
·More work areas for non-specialists
·Need for a clear scope of work

3. Lack of awareness of legal scope ·Legal work of not aware 
·Scope of non-legal work being performed
·Burden of work desired by dentist

4. Expansion of work scope ·Need to expand the scope of work that suits reality
·Need to expand legal scope

5. Improved role of dental hygienist ·Consolidation professional work
·Medical personnel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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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되고 있지 못하는 예방 업무
참여자들이 근무하는 임상에서는 불소도포는 많이 수행되고 있지 않았으며, 치면열구전색은 치과의사에 

의해 수행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강보건교육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불소는 가끔 하고 치면열구전색은 제가 하지 않고 원장님이 하고 있어요.” (참여자 B)
“불소를 하진 않지만, 치면열구전색은 원장님이 직접 하세요. 원장님이 하시는 이유는 저희를 못 믿는 것 같

아요. 혹시 기포가 날까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술식 이라고 생각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치과위
생사의 업무 보다는 그냥 진료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구강보건교육은 스케일링 후 칫솔질이 안 된 
부위에 TBI 정도 해주는데 다른 직원들은 안 하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참여자 F)

“저희 치과는 불소는 안 하고 있고, 치면열구전색은 하고 있어요. 구강보건 교육은 따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불소를 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통기한 지나서 그냥 버리고 그랬거든요..”(참여자 G)

2) 불명확한 업무 범위
(1) 비전공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예방업무
참여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치과에서는 치과위생사 이외의 간호조무사, 치과기공사 직원들이 치과위생사

가 담당해야 하는 예방 업무를 모두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예방 업무의 정확한 지식 및 술식을 갖추지 못
한 채 수행되고 있었으며, 진료 업무 중 일부로 인식하고 있었다.

“불소도포 하러 온 환자들을 치과기공사나 간호조무사가 시행한 적이 있어요. 불소는 충치를 예방해 준다
는 거랑 트레이 몇 분 물고 있어야 하는 것만 알고 있고 주의사항은 종이로 따로 드리기 때문에 완벽히 몰라
도 다 할 수 있어요.” (참여자 B)
“치면열구전색은 제가 여기 입사했을 때 이미 간호조무사랑 치과기공사 선생님들도 다 하고 계셔서 어떻게 

배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충치예방 목적이라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배운 것처럼 정확하게는 아
마 모르지 않을까요...? 치면열구전색이 치과위생사가 해야 하는 예방업무로 특별하게 생각하거나 그러진 않
아서.. 그냥 진료실 일 중 하나라고 다들 생각하기에 비전공자가 한다고 해서 특별히 뭐 안 좋게 생각한 적은 
없어요. 원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크게 생각하지 않고요. 스케일링도 간호조무사가 하다가 환자가 신고 해서 
걸린 치과도 있다고 듣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쉽게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참여자 G)

(2) 구분되어 있지 않는 업무 범위
참여자들 모두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업무 범위 분장 없이 비전공자 직원들과 같이 수행하고 있었으며, 난

이도가 높은 진료 업무들도 모두 같이 수행하고 있었다.
“저희는 거의 치과위생사가 대부분이긴 한데 간호조무사랑은 업무 분담은 없고 다 같이 해요. 치과기공사

가 가끔씩 진료실로 들어오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임시치아를 만들어 놓으면 치과기공사가 와서 간단한 릴
라이닝 정도 하고 서로 도와가며 하고 있어요.” (참여자 A)
“간호조무사와 치과기공사는 딱히 업무 분담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스케일링을 제외하고는 저희와 업무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이 교합조정을 한다든지.. 뭐.. 교정환자 인상채득이나 틀니 조정, 임시치아 만
들기 다 구분 없이 하고 있어요.” (참여자 C)
“지금까지 치과 다니면서 간호조무사나 치과기공사랑 계속 일을 해봤지만 업무 분담을 따로 나누진 않았어

요. 지금도 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잘하는 부분 있잖아요. 기공사 같은 경우 기공물 관리나 틀니 수리 
또 임시치아나 보철물 조정 같은 거.. 그리고 간호조무사는 임플란트 수술 할 때 채혈하거나 근육주사는 우리
보다 훨씬 더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맡아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따로 나누어서 일을 하고 있
지는 않아요.” (참여자 D)



912 ̇  J Korean Soc Dent Hyg 2019;19(6):907-18 문상은・홍선화・김나연 / 치과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질적 연구 ˙ 913

https://doi.org/10.13065/jksdh.20190077 https://doi.org/10.13065/jksdh.20190077

“저희는 업무 분담 없이 다 같이 해요. 따로 구분 지어서 하고 있는 일은 없어요. 치과기공사는 실장님이어
서 바쁠 때는 진료실에 들어와서 도와주시긴 하지만 거의 데스크 업무만 보시고 있어요.” (참여자 G)

(3) 비전공자의 더 많은 업무 영역
참여자들은 비전공자가 연차가 더 높으면 치과위생사보다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1년 

차 때 교육 담당자는 간호조무사였다고 하였다. 또한 연차가 낮은 치과위생사는 업무가 제한되어 있었으나, 
입사를 먼저 한 비전공자 직원은 난이도가 높은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간호조무사분들이 연차가 높고 임상경력이 많은 편이여서 오히려 저희보다 많은 업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입사했을 때 제 교육을 담당해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분은 치과위생사였는데 간호조무사 선생님이 제 담
당 선생님 보다 연차가 더 높아서 교육을 총괄적으로 맡아서 하셨어요. 그래서 1년 차 때 스케일링 다 하고 나
서 연차가 가장 높은 간호조무사 선생님께 잘 제거가 됐는지 검사 맡고 그랬거든요.” (참여자 C)

“치과위생사 선생님이 저 연차인 경우 틀니 인상채득은 하지 않고, 치과위생사보다 1년 정도 경력이 많거나 
먼저 들어와서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으면, 간호조무사 선생님이 복잡한 업무도 모두 다 했어요.” (참여자 E)

(4) 명확한 업무 범위의 필요성
참여자들은 비전공자들이 지식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환자들의 치과에 대한 인식에 대해 

걱정하기도 했다. 수술 보조가 비전공자에 의해 수행되고, 치과의사 또한 비전공자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한
다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으며, 비전공자들과의 명확한 업무 분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일을 하면서 기술이나 요령은 터득할 수 있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술 

같은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나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무리가 좀 있지 않나.. 그리고 일반 
병원 같은 경우 간호사분들이랑 간호조무사분들의 업무가 명백히 나눠져 있고, 업무범위에 대해 좀 예민하다
는 생각이 들고 환자분들의 인식도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유독 치과에 대해서는 그런 인식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참여자 C)

“얼마 전 알게 된 치과에서는 양악 수술을 하는데 간호조무사가 수술 어시스트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수술 어시스트는 간호조무사가 해야 한다고 들은 적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부분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
지만, 저희는 구강 악안면 외과에 관한 거는 교육과정에서 다 배우고 임상에서도 경력이 있으니까, 간호조무
사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 (중략) 다른 사람들과 업무 분담을 좀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참여
자 D)

3) 법적 업무 범위 인식 부족
(1) 숙지하고 있지 못하는 법적 업무
참여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법적 업무 범위는 스케일링, 치과의사 어시스트, 예방 처치, 치과의사 보조업무, 

구강보건교육, 치근단 및 파노라마 방사선촬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참여자 모두 정확하게 법적 업무 범위
에 대해 숙지하고 있지 못하였다.

“학교 다닐 때 배웠기 때문에 졸업 한지 너무 오래되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범
위는 스케일링이나 어시스트 그리고 불소도포. 치면열구전색 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참여자 A)
“저희는 치과의사를 도와서 진료보조 업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스케일링, 구강위생교육 말고는 딱히 

생각이 나질 않아요.” (참여자 E)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상 하는 것만 알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스케일링이나 원장님 어

시스트 그리고 치근단 이랑 파노라마는 저희가 찍을 수 있고, CT는 원장님이 찍어야 하고 이런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요.” (참여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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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되고 있는 법적 외 업무 범위
참여자들은 무통마취 기구를 이용한 마취, 틀니 및 보철물 조정, 레진 및 글래스 아이오노머 충전, 교정 환

자에게 브라켓 본딩, 임시치아 제작 등, 법적 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수행 업무가 법적 외 업무임을 인
식하고 있었다.

“저희는 무통마취를 하는데 환자분들에게 점막 쪽에 마취를 하고, 필요한 경우 틀니나 보철물 조정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바쁜 경우 원장님이 만들어 놓은 와동에 충전 업무를 하고 있어요. 레진이나 글래
스 아이오노머, 아말감 다요.” (참여자 E)
“원장님이 브라켓 붙일 부위와 와이어 넣을 종류 알려주시면 하고요. 환자 올 때마다 파워 체인 교환하거나 

교정 업무는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참여자 F)
“임시치아 만드는 거라든지 아니면 환자분들이 오셔서 틀니가 불편하다고 할 때 조정한다든지 교합조정, 

웬만한 거는 다 하는 것 같아요. 브라켓 같은 거 떨어지거나 하면 원장님께서 저희보고 붙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참여자 C)

(3) 치과의사가 원하는 업무에 대한 부담감
참여자들은 치과의사가 원하는 업무에 부담이 크다고 하였다. 치과의사는 치과위생사의 연차가 높을수록 

법적 업무 범위에 관계없이 난이도가 높은 업무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기대한다고 하였다. 임시치아 
제작 역시 치과위생사의 당연한 업무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임시치아 제작이 법적 외 업무인 건 알
지만 현실성이 없어 혼란스러워 했다.

“임시치아는 당연히 치과기공사가 해야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도 치과위생사가 경력이 있으면 
원장님들은 당연히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어려운 브릿지도 당연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틀니 수리나 교합조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치과위생사는 연차가 높을수록 다 해야 한다
고 생각해요.” (참여자 D)
“학교에서 임시치아는 우리 업무가 아니다 라고 법규시간에 배웠는데.. 얼마 전 원장님께서 원래 임시치아

를 만드는 것은 안 되지만, 임시치아를 잘 못 만드는 건 선생님들의 경력에도 문제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환
자 앞에서 만들지 말고 안 보이는 곳에서 만들어서 맞추라고 하셨어요. 임시치아를 잘 만드는 건 우리의 커리
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나 법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거는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참여
자 B)

4) 업무범위 확대
(1) 현실에 맞는 업무 범위 확대 필요성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법적 업무 범위와 현실에서 수행되고 있는 업무 범위의 차이가 커서 현실에 맞게 개

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수술 시 구강 해부학 및 감염관리학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치과위생사가 진
료보조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고, 현실에서 많이 수행되고 있는 임시치아 제작 및 모든 방사선 촬영 업
무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가 계정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현재 치과위생사가 하
고 있는 일과 법적으로 정해진 업무 범위와의 차이가 너무 커서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게 맞는
지 자꾸 의구심이 들어요. 정확히 현실적으로 좀 정해주면 좋겠어요.” (참여자 B)

“요즘 치과에서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이 수술할 때 보조를 많이 하던데 해부학적으로든 감염관리든 저희가 
퍼스트로 보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임시치아도 환자의 구강상태를 제일 잘 아는 치과위생사가 진료실
에서 당연히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임시치아 만들려고 매번 기공실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CT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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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원장님이 바쁜데 그때 마다 환자를 기다리게 할 수 도 없고 우리가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어야 한다
고 생각해요.” (참여자 E)

(2) 법적 업무 범위 확대 필요성
좀 더 전문적이고 현실성 있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수행이 법적으로 보장받길 원하고 있으며, 치과위생사

의 업무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교정과에서 와이어 교체 같은 거 원장님 지도하에 하고 하잖아요. 교정 말고도 임플란트나 보철 이런 거 

여러 부분에서 원장님 지도하에 할 수 있는 법적 업무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참여자 D)
“일단 치과에서 하는 모든 진료 보조 업무가 법적으로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임시치아 제작은 

치과기공사의 법적 업무라는 기사가 나기도 해서 저희도 불만이 많았거든요. 임시치아 제작은 법적으로 저
희 업무로 수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F)

5) 치과위생사의 역할 정립 개선
(1) 전문성 업무 강화
치과위생사가 예방 업무 및 구강보건 교육을 좀 더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임플란트 수술 시 채혈 및 근육주사, 비 외과적 치주처치 수행 등에 대한 전문성 있는 업무의 필요성
을 강조하고 있었다.
“예방 진료나 구강보건교육 쪽으로 탁월하고 특별하게 전문성을 나타내는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있으면 좋

을 거 같은데.. 서울에 있는 어떤 치과는 예방 업무만 담당하는 치과위생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치과에 그런 게 생긴다 하더라도 현실상 실제적인 치과 업무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A)
“저희 병원은 수술할 때 채혈을 하는데 채혈하고 진통제 근육주사도 놔주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

고 생각해요. 임플란트 수술할 때 채혈을 많이 하는데 이것 때문에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도 좀 그렇고.. 이런 업무들까지는 우리가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 C)
“치과위생사가 치주 업무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자 치주 상태에 따라 칫솔질 교육이나 수기

구와 초음파 기구를 같이 사용해서 치석제거해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졸업 전에 치석탐지와 치석제
거, 치주학도 배우고 기본적인 것들을 습득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미국처럼 치과위생사가 전문적으로 맡아
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은 직원들이 스케일링 하다가 치주 상태 조금 안 좋다고 생각이 들
면 스케일링 끝나고 원장님께 얘기하거나 하니까 저희가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은 못하는 것 같
아요.” (참여자 E)

(2) 의료인화의 필요성
대학에서 3 ~ 4년 동안의 교육과정 이수(교내외 실습) 후, 국가시험을 합격한 전문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우

리나라에서 수행되는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범위 및 임상에서의 현실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치
과위생사의 역할 및 가치를 높이고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가 필요하다고 생
각하고 있었다.

“미국 치과위생사는 단독으로 치주 처치를 수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3년이나 4년 동안 이론
을 배우고 실습을 받지만,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우리나라 실정이 안타깝고.. 그러려면 의료인화가 일
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라에서 국민구강건강증진 향상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
면, 일단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치과위생사가 국민의 구강건강을 담당한
다고 생각한다면 언젠가는 의료인화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참여자 D)
“일하는 것에 대해 너무 그냥 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뭔가 치과위생사 협회나 언론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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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치과위생사 업무에 대해 부각 시키거나 법을 좀 더 강화시키면.. 나아지지 않을까요..? 얼마 전 시행한 명
찰 의무화 처럼요. 그리고 치과위생사도 의료인이 된다면 아무래도 좀 더 원장님들 인식도 많이 바뀌고 일하
는 저희들도 전문의식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참여자 G)

총괄 및 고안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성찰 및 안전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임상에서 업

무 범위를 명확히 탐색하고 이해하고자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 범주는 스케일링 업무를 제외하고는 주로 진료보조업무인 석션, 진료 준비, 수술 시 보조, 기구 정

리, 재료 주문 등과 같은 전문성이 부족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예방 및 교육 업무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었다. 신 등[21]은 치과의사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는 있으나 전문
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고 하였다. 이는 치과위생사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주 업무의 중요성 및 전문성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갖추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 범주는 예방업무 및 진료보조업무, 교합 및 틀니 조정 등, 법적 업무 범위 구분 없이 치과위생사, 간
호조무사, 치과기공사가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일부 연차가 높은 간호조무사는 스케일링과 
치과위생사를 교육하는 행태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도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치과기
공사와의 직무분담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였으며, 이는 치과의사가 치과위생사 직무의 고유분야에 대한 인식
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22]. 일부 치과의사의 68.2%는 스케일링을 간호조무사가, 74.2%는 치면연마
를 간호조무사들이 수행하기를 원하고 있었으며[23], 이는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가 비전공자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주 업무인 스케일링 수행 시 임상에서 치주상태 및 치은연하치석 탐지 없이 일률적으로 초
음파 스케일러를 이용해 gross scaling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전공자도 쉽게 모방해서 수행하고 있
는 게 현실이다. 치과위생사가 환자 중심의 올바른 스케일링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익
힌 지식과 술식을 임상에서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수련해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세 번째 범주는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범위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업무 범위 외 무
통마취 기구를 이용한 마취, 틀니 및 보철물 조정, 레진, 임시치아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김[24]
은 치과위생사는 임상에서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문제를 겪고 있다
고 하였다. 이는 학교에서 배운 업무와 실제 임상 업무의 차이가 있으며[7], 대부분 치과의사의 진료 성향에 
따라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좌우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25]. 다양한 위임진료가 임상에서 수행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치과위생사의 주 업무범위는 협소해서 업무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아 치과계가 함
께 고민하고 협력하여 실질적이며, 환자 중심의 효율적인 업무 분장 및 법제화 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네 번째 범주는 법적 업무 범위와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 범위 간 차이가 커서 현실에 맞게 확대되어야 한
다고 하였다. 임상에서 많이 수행되고 있는 CT촬영, 임시치아 제작 등 업무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였으
며, 진료보조 업무는 치과위생사가 모두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신 등[26]은 실제적으로 수행되는 
업무와 법적 업무를 비교하여 치과위생사의 법정 업무범위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치과
계는 현실적으로 치과위생사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업무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이에 부합한 업무 개선 및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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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 번째 범주는 예방, 채혈, 근육주사, 치주업무 등 전문성 업무 강화와 의료인화의 필요성 등 치과위생

사의 역할 정립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치과위생사에게 근육 주사 업무를 맡기기 원하는 
대상자는 30대 치과의사로서 치과위생사의 교육 중 근육주사에 대한 부분의 미비함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과적인 시술에 있어 근육주사법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27]. 또한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 추진
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는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진료보조 업무를 포괄하기 위해 필요하며, 치과위
생사는 구강건강을 직접 다루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의료인에 포함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28]. 이
는 임상에서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이 치과의사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를 통해서 
법적 업무와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임상 현장에서 수행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많은 업무들이 명확하게 분장되
고, 안전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수행되길 원하고 있다. 이에 치과계는 인력간의 업무 분장 및 확대에 대한 법
적 제도 개선 및 전반적인 논의와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많은 업무 범위를 포괄할 수 있는 국가적 및 치과계 전체 차원의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여러 가지 유의미한 논의와 의의를 도출해 내었으
나, 특정 지역에 근무하는 소수를 연구대상자로 선정해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또한 대상자가 근무하는 임
상에서 진료 체계에 따라 경험이 다르고, 치과위생사만 근무하고 있는 치과병·의원에서의 업무범위와 다른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전체 치과위생사로 확대 해석하는데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본 연
구는 치과위생사들이 임상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겪는 업무 범위를 질적 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한 것에 
의의가 있다. 향후 전국 단위로 치과위생사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 따른 업무 범위에 대해 보다 심층
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임상에서 종사하고 있는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치과기공사 등의 업무 
범위에 관련된 질적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가 임상에서 겪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탐색하고 이해하고자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

하여 집중 분석하였다. 자료수집은 2019년 3월 1일 부터 4월 30일까지 참여자 총 7명을 대상으로 도출 되었으
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스케일링을 제외하고 대부분 진료보조와 같은 전문성이 부족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2. 업무의 난이도와 법적 업무 범위 구분 없이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치과기공사가 동일 한 업무를 수행

하고 있었다.
3.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범위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지 못하였다.
4. 법적 업무 범위와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 범위 간 차이가 커서 현실에 맞게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5. 치과위생사의 예방 업무 및 치주처치, 구강보건교육을 좀 더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치과위

생사의 의료인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치과계는 인력간의 업무 분장 및 확대에 대한 법적 제도 개선 및 논의와 협의를 통해 치과위생사의 업무 수

행이 현실과 부합될 수 있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들이 임상현장에서 실제 수행하
고 있는 많은 업무를 포괄할 수 있는 국가 및 치과계 전체 차원의 대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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